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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지리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인 장치의 부

재로 인해 기후변화로부터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시 말

해,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해 그 영향이나 피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정

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경제적 입지가 약한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DARA, 2012; Kreft et al. 2015).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그들의 국가 및 그들의 지역사회의 

빈곤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도국과 개도국의 빈곤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더욱 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홍은경, 2014).

기후변화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원인이 되는 국가보다는 지리적으로 기후변화에 취

약한 위치에 있는 국가와 사회·경제적으로 체제가 안정되지 못한 개도국, 그리고 그들의 빈곤계

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명

수정, 2011). UN의 인간개발보고서(UNDP, 2015)는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존에 사회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과 그들의 빈곤 계층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는데 따라서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 

각층의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UNDP, 2015).

국가 기후변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한 국가 내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지역 및 국가 내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에 대한 파악과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 나라에서의 기후변화에의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이 결정되고, 이는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에 기후변화 적응은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이슈이며 이를 위하여 정확한 개도국

의 기후변화 영향 및 이들 국가 내에서도 민감하게 기후변화의 피해에 반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

하지 않는 듯하나, 첫째, 특정 영향요인에 대한 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둘째, 노출에 상대

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셋째, 기후변화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종식 외, 2014). 본 연구는 취약성 개념을 바탕으로 개도국 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더 취

약한 그룹에 대한 파악과 그들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도국은 기후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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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개도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점검해보고 이에 해당되는 개도국 인구의 비율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중 24개 중점협력국 내 취약계층의 인구비율을 파

악하여 이들의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취약성이란 어떤 시스템이 외적영향 및 상황에 대해 영향

을 받는 정도로, 그러한 영향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적절한 속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취

약성의 정도는 달라진다(홍은경, 2014). 따라서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도국의 취약

계층에 대한 파악을 통해 취약성 유형과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각국의 정책 및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잘 대처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Ⅱ.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및 논의

1. 기후변화 취약성 정의2)

취약성(vulnerability)의 개념은 식량안보, 자연재해 등의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었다(윤성권 

외, 2013). 그 후 자연재해, 재난관리, 보건,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

로 사용되었으나(유가영 외, 2008) 분야에 따라 의미와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Kelly and 

Adger, 2000)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없다(UNDP, 2005).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199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유가영 외, 2008), 기후변화 취약성 정의 역시 연구

자의 관심분야와 정책주제에 따라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소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재경, 2009). 그러다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제 2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이 공식적으

로 처음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은 ʻ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에 대처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도ʼ로 정의된다(윤성권 외, 2013). UNDP(2005)는 취약성에 대한 정확

한 정의가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ʻ기후영향에 대한 위해성과 시스템의 취약성을 조합

함으로써 한 시스템이 기후위해에 노출되는 위험정도ʼ 라고 정의하고 취약성을 한 시스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취약성(vulnerability) = f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2) 2.1.기후변화의 취약성 정의는 홍은경(2014)의 3. 취약성 개념 및 취약성 평가의 이론적 배경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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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성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IPCC의 취약성 정의를 많이 인용하고 그 틀 안에서 취

약성 분석을 시행하고 있는데(홍은경, 2014)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개념 및 정의는 IPCC 제2

차 평가보고서(1995) 이후 2014년까지 미세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아래 <표 1> 참

조). IPCC는 ʻ취약성이란 기후 다양성과 극한 기후상황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한 시스템의 민감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로서, 한 시스템이 노출되어 있는 기후 변의의 특

성, 크기, 속도, 그 시스템의 기후변화로 인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ʼ로 정의하고 있다(IPCC 

2001, 2007). 특히 제 5차 보고서에 나타난 취약성 정의는 기존의 제 3, 4차 보고서의 정의보다 

좀 더 포괄적이며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IPCC 보고서 취약성 정의

IPCC 2차 보고서 
1995년

기후변화가 시스템에 손해 혹은 손상을 끼치는 정도로 이는 그 시스템의 민감도 뿐 아니라 
새로운 기후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음.

IPCC 3, 4차 보고서

2001년, 2007년 

기후 다양성과 극한 기후상황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한 시스템의 민감
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로서 한 시스템이 노출되어 있는 기후 변의의 특성, 크기, 속
도, 그 시스템의 민감도와 적응능력의 함수

IPCC 5차 보고서*
2014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향이나 경향. 취약성은 대처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
해시키거나 부족하게 만드는 민감도, 혹은 감수성(susceptibility)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을 포

함함 

<표 1> IPCC의 취약성 정의

* 5차 보고서에서는 과학의 진보를 반영하여 4차 보고서의 취약성 다루는 범위와 관점이 다름 (IPCC, 2014)

출처: 홍은경 (2014)

현재 많은 취약성 분석은 IPCC의 정의와 개념틀(IPCC, 2001)을 사용 및 적용하고 있는데 이

는 기후변동에 대한 시스템의 노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함께 이러한 요인에 대한 민감도, 적응

능력이라는 내부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IPCC(2001)의 취약성평가 틀

(<그림 1> 참조)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기후노출과 시스템의 민감도를 포함하는 잠재영향 및 적응

역량의 함수로 표현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 = f(민감도, 노출, 적응역량)

여기서 노출이란 시스템에 충격을 가하는 자극이나 영향을 의미하며, 민감도는 기후영향에 시

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어떤 시스템의 기

후변화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적응역량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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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취약성과 그 취약성 개념도

         출처: IPCC (2001)

<표 2>은 IPCC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 여러 기관에서 취약성 관련 연구들이 내린 

기후변화 취약성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기관 및 연구출처 정의

IPCC
기후 다양성과 극한 기후상황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한 시스템의 민감도 또

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

IPCC
(201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향이나 경향. 취약성은 대처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시
키거나 부족하게 만드는 민감도, 혹은 감수성(susceptibility)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을 포함

UNDP
기후변동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이에 대한 대처 회복, 적응능력에 따른 노출단위의 위험
에 대한 민감도

UK CIP
특정 위험상황에서 야기되는 손해의 범위(IPCC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취약성은 시스템의 민

감도뿐 아니라 적응 능력에 의해서도 결정됨)

UNFCCC
사회 인구 생물종 생태계 지역 농업시스템이나 그 외 다른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민감
한 정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

UN/ISDR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나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으로 위험의 영향에 대한 지역
사회의 민감성을 증가시킴

Australian 

Greenhouse 
Office

자연계와 인간사회가 기후변화 다양성 극한 기후상황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할 수 없는 범위/ 
시스템이나 사회의 민감도 적응능력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좌우됨

E. Tomkins 
(2005)

개인이나 집단 시스템이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위험과 그에 대한 대처 회복 
적응능력에 대한 민감성

<표 2> 취약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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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연구출처 정의

Pew Center 
(2004)

기후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민감도 측정지표로, 시스템의 노출, 민감도, 적응 능력의 함수

미국 에너지부
기후변화에 대한 시스템 혹은 과정의 민감도(기후 투입 변화에 따른 결과 혹은 특성의 변화 정

도)와 시스템의 적응성(변화가 새로운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Blaikie et al.
(1994)

자연재해의 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한 개인이나 집단의 노출

Kelly and
Adger(2000)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생계와 복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회복하며 적응할 
수 있거나 없는 능력

Brooks(2003)
리스크는 기후위해와 취약성의 함수이며, 여기서 취약성은 기후 위해와 별개로 시스템 내에 존

재하는 상태로서 사회적 취약성과 동일한 의미임

출처: 홍은경 (2014)

2. 기후변화 취약계층 정의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국내 정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 아직 국내 ․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국내외 많

은 연구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각각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정책 제안

에 앞서 선행과제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 기관 및 다른 나

라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데,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① 특정 기후노출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며, ② 기후노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③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으

로 정의된다(하종식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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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의

신호성 (2009)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 사회적 배제 집단(빈곤층, 허약집단, 이동성 장애집
단, 취약거주집단 등), 기후변화 정보·지원서비스·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된 집단

왕광익 외 (2010); 

이진희, 왕광익 (2013)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는(기후노출) 계층 중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

하고(민감도),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적응능력)이 낮은 계층

신호성 외 (2010);

추장민 외 (2010)

저소득계층, 이동성 장애집단, 취약 거주집단, 기후변화 정보 및 서비스, 의사결정 구조에
서 배제된 집단 등 대체적으로 특정 기후변화에 약한 빈곤층인 동시에 사회적 배제 계층
으로 간주

명수정 외 (2012)

기후변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부족

한 계층, 즉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특히 많이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고, 건강상태가 좋
지 않거나 기후관련 자연재해나 질병에 많이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제적으로 수입
이 낮은 계층, 그리고 정보획득에 취약하여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임영신 외 (2013)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기후변화 영향(폭염, 한파, 집중호

우 및 태풍, 폭설, 가뭄, 홍수 등)에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민(축산‧과수농민 등), 옥외근로자 등이 해당. 또한, 지리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저지대, 상수도 미보급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거주하여 지속적

인 피해를 받는 계층이 포함

<표 3>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정의

출처: 이진희, 왕광익 (2013) p.17

상기 <표 3>은 국내 선행연구 중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 영향 그 자체의 심각정도의 문제가 아닌 그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 차이에 따른 취약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하종식 외, 2014).

영향 중점 취약계층

폭염
생활 기반환경이 폭염기후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대처 능
력이 부족한 계층

가뭄, 한파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한 거주·지리적 환경이 거주하는 경제적 빈곤계층

폭설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 야외활동에 제약이 따르면 개인별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한 계층

태풍, 집중호우 거주 및 지리적 취약계층에 거주하여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계층

<표 4> 기상이변 영향별 중점 취약계층

출처: 하종식 외 (2014)

상기 <표 4>는 우리나라에서 기후학적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른 취약계층을 분류한 것이다. 앞

으로 미래의 기상현상에 대해서는 그 빈도 및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IPCC, 

2011) 향후 기상이변 종류에 따른 각 취약계층에 대한 파악과 이들의 적응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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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 취약계층 국외 정의

IPCC 제 5차 보고서에서는 비기후적 요인과 불공정한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취약성과 노출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경제·문화·정치 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작용에 취약함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IPCC, 2014). 이는 기후

변화 취약계층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되기는 하나 국외연구 역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는 듯하다. 단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ʻ기후변화 취약계층

을 취약한 그룹(vulnerable groups)ʼ 혹은 ʻ기후변화 영향에 더 취약한 사람들(mo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mpacts)ʼ로 표현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관련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해보

면 외국 자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group)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

1) 아동

기본적으로 인간의 건강은 주변의 물리적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 심리적,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 특히 아동들은 환경변화에 더 취약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기후변화로부터 위험은 더 증가할 것이고, 아동들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기후변화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UNICEF U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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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 2>은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영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화 한 것이다. 이

를 통해 기후변화는 아동의 교육, 주거부터 인권, 건강, 보건,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등 기후변

화로 인한 아동의 영향은 상당하다고 하겠다.

특히 기후변화로 야기된 가뭄, 홍수 같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문제는 아동의 영양섭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수인성 감염 등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 및 건강 문제는 아동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논하는데 있어서 아동은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취약계층이며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선적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

2) 노인

노인의 경우 아동계층과 같이 물리적인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내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대응능력이 없는 상태

로 보이는데 이는 건강상태, 수입원, 지리학적위치, 가족부양능력, 공공보건시설의 접근성 정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3> 기후변화로 인한 노년층의 피해

출처: Helpag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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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 3>은 기후변화로 인한 노년층의 피해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종류별로 살펴본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대응능력이 없는 상태인 

노년층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 건강악화와 같은 건강 보건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며, 

생계수단의 감소 및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생계의 위협, 빈곤 악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

생 또는 악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의 정보 및 제도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기후변화

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각 국에서의 적응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 여성

기후변화 현상은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특정계층에 가혹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로 인한 여성의 피해라고 여겨진다. 가정에서 가족을 보살피고 영

양을 공급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여성의 개도국 내의 사회경제적인 역할로 보여지며 따

라서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극단적 자연재해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여

성은 극단적인 자연재해에 대해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더 커

지는 경향이 있는데(명수정, 2011), 아래 <표 5>의 서술들은 지난 20여 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전세계 기후재난 및 재해가 여성에게 더 위협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여성과 아동은 남성에 비해 사망할 경우가 14배 높음
∙ 1991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14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하였는데 4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이 사상치의 30%를 차

지함 

∙ 2004년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경우, 사망자의 70% 이상의 여성이었음 
∙ 2005년 미국 뉴 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이미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아프

리카계 미국여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87%의 미혼 여성과 100%의 기혼여성이 2008년 미얀마 아예야르와디 델타지역에 상륙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
해 주 수입원을 잃음

<표 5> 기후변화와 여성의 피해

출처: WEDO (2008)

아래의 <표 6>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각의 분야별 파급효과 및 영향, 그리고 이것이 여성에 미

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

며 또한 여성의 삶은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영향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경제

적인 활동의 제약, 결과적으로 생계수단의 상실 등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한 나

라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현상은 여성에게 더 가혹하며 이는 여성 빈곤과 연결되는 등 한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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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의롭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나라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표 6>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여성에 대한 직간접 영향

분야 기후변화의 파급효과 및 영향 여성에 대한 기후변화의 직간접 파급효과/영향

천연자원: 
식량, 식수, 
연료 &토지

• 기상이변과 불규칙한 날씨로 인한 가뭄 
및 홍수 

• 토양 비옥도 감소 

• 작물 수확량 감소 및 흉작
• 자원 부족
•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의 부족 

• 물을 기르고 음식과 뗄감을 구해오는 등 가사노동에 소요
되는 시간과 부담의 증가 (때때로, 이는 낮은 학교 등록율, 

식자율 그리고 조혼으로 이어짐) 
• 여성의 열량섭취부족과 기아 증가
• 오염된 물에 노출

•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비옥한 토지 소유 권리를 박탈 
• 전통적인 토지 보유 체계의 상실 

자연재해 

• 해수 온난화 
• 날씨 및 계절의 변화 

• 불규칙하고 극심해진 날씨로 인한 기후
현상

• 날씨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교육의 부족 
• 제한된 재해 대응력 (때때로, 여성은 남성이 동행하지 하지 

않으면 외출 불가) 
• 수영, 나무 오르기와 같은 생존기술을 남자아이들은 정기적

으로 배우고 숙련하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이러한 생존기술

을 익히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숙지 않음
• 재난복구 시 의사결정의 단계에 있어 여성은 주로 배제됨 

건강

• 수인성 및 매개성 전염병의 증가 
예) 기후상승과 빈번한 폭풍으로 인한 

말라리아 증가가 원인 
• 더위 관련 질병
• 영양실조

• 대기오염, 알러지, 천식 증가
•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 나이와 관계없이 임신 및 수유하는 여성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그 어느 사람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됨

• 재해 지구 내 면역, 가족계획, 생식 건강 등의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상황 악화

• 보호 결핍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의 사망률 증가

• 대피소/피난처 내 임신, 수유, 월경 중인 여성을 위한 위생
용품 및 위생 서비스의 부족 

인구 성장
• 기후변화가 극심한 지역과 천연자원을 

주 생계수단으로 취하는 인구가 거주하
는 지역의 인구 성장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소진되는 정부 자원과 천연자원
에 대한 경쟁 심화 

• 여성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하나로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음
• 빈번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악화

도시화 

• 환경의 황폐화, 낮아진 생산성 그리고 
자원 관련 분쟁으로 인한 농촌에서 도
시로의 이주 증가 

• 비공식적 피난처 및 비공식 지역사회의 
확대 

• 식수와 위생이 된, 전반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정착

• 도시 내 공인된 시장(markets)은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 경
향이 있음

• 가난한 도시여성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미비

• 도시빈곤의 악화

이주 & 
거주지박탈

• 재해는 일시적이거나 혹은 영구적인, 국
내 혹은 국제적인 이주로 이어질 가능
성 있음

• 환경의 황폐화와 자원을 두고 벌이는 

분쟁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이주를 촉
진함

• 지역의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강제이주 

• 여성은 전 세계 이주민의 최소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
고, 그들의 요구는 이주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여성은 이주하기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거
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처 할 자원을 갖추고 있
지 못함 

• 강제이주는 여성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생계수단 및 자원
에 대한 이미 부족한 현재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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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 • 이주, 거주지박탈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가구 구성의 변화 및 손실 

•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

• 복구/보험 프로그램 내 여성 가구주 가구를 위한 자원은 
한정적이거나 자원은 남성을 우선수위로 두고 배분

• 토지권의 결핍은 여성의 식량확보와 생계를 위협 

• 성별에 따른 노동 분화의 심화
• 여성의 높은 재난사망률로 인한 가구 내 여성의 수 감소

분쟁 &
폭력

•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분
쟁과 이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불규칙한 강우량과 천연자원의 결핍은 
내전 발생가능성을 50%까지 끌어올림

• 생계수단 불안정으로 인한고충 및 불안 

증가 

• 분쟁은 현존하는 성 불평등을 증폭시킴 
• 남성은 전투를 통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강간, 폭력, 불안, 우울증과 같은 분쟁의 다른 

결과물로부터 고통 받음 
• 가정 내 혹은 재난 대피처 내 존재하는 높은 폭력성

출처: WEDO (2008)

4) 원주민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주민은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원주민으로서 겪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소외, 

토지와 자원의 약탈, 인권침해, 차별과 실업 등과 같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그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표 7>은 전세계 원주민의 

기후변화가 원주민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표 7> 기후변화와 원주민

∙ 해발고도가 높은 히말라야 지역 내 빙하의 용해는, 단기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는 결과를 나았지만, 빙하와 
눈의 양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의 공급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마존 내 산림 벌채와 산림 분열이 발생되었는데, 이 발생으로 인해 대기에 배출되는 탄소

량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 예
로, 2005년에 발생한 가뭄은 결국 아마존 서부지역의 화재로 이어졌는데 산림이 사바나로 교체되는 현 시점(상황)
으로 보아 위와 같은 화재는 다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의 소수민족들의 생계수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북극지역의 토착민들은 북극곰, 바다코끼리, 바다표범, 순록 등의 사냥 및 낚시를 통한 채집활동에 의존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식자원인 포유류의 종류 그리고 포유류의 채집 가능량이 줄어들고 있음. 기상예측의 부

정확성, 수시로 변화하는 날씨에 따른 빙하 이동으로 인한 이동 안전성 역시 낮아져 소수민족의 식량확보, 건강 외 
신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음

∙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겨울 철 따뜻해진 날씨는 순록의 주 음식자원인 이끼의 성장을 저해하며 순록

은 충분한 이끼를 섭취하지 못함.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순록이 사망하였는데, 순록이 생활수단, 경제, 그리고 문화
의 한 축까지 차지하는 Saami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침

출처: U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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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전세계 원주민의 삶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 심화 정도에 따라 향후 그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 

<표 8>은 원주민의 취약성을 정도를 요인을 사회적/생물물리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으

로 원주민의 기후변화로 인한 보호를 위해 이들의 장애요인 (취약성요인)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8> 원주민의 취약성 요인

사회적 취약성 

요인(원인)

- 빈곤과 불평등 
- 보건과 영양
- 사회적 연결망(사회적 자본)

- 소외: 정보, 기술, 영향력에서의 궁핍 
- 다각화된 생계수단 
- 토지 보유 및 청구권 

생물물리학적 취약성 
요인(원인)

- 극한 상황에 대한 노출

- 천연자원의 이용가능성 
- 안전한 식수와 땔감의 확보 
- 생물다양성의 이용가능성

- 거주지
- 주택의 품질 
- 토지 이용과 토지 피복의 변화

출처: IUCN (2008)

Ⅲ. 개도국의 취약계층 (24개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1. 개도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우리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유·무상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선정

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해 전체 ODA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

하였다. 하지만 2015년 3월 국내외 원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개로 재조정하였는데 (관계

부처 합동, 2015) 그 국가는 아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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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점협력국

아시아(11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7개국) 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동,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2개국)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중남미(4개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표 9> 우리나라 유․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국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5)

24개 중점협력국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아시아에 11개국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아

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 독립국가연합 2개국이 각각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래 <표 10>은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24개 중점협력국의 기후 관련한 재해(기후학적 

요소, 수문학적 요소, 기상학적 요소)로 인한 피해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볼 때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기후 관련한 재해가 768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86,495명

이 사망하고 281백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세가지 기후관련 지표 중에 수문학적 피해가 가장 두

드러지는데 이 기간 동안 510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22,527명이 사망, 129백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기상학적요소로 인한 피해는 수문학적 피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 

동안 217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63,876명이 사망, 112백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별로 보면 기후변화 관련 재해발생은 필리핀이 가장 많았으며(167건), 그 다음이 인도네

시아(95건), 베트남(72건), 방글라데시(57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에 기후 관련한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미얀마가 가장 많고(138,760명) 그 다음으로 필리핀

(17,849명), 방글라데시(7,219명), 파키스탄(6,477명)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기후 관련한 재해로 인한 전체피해자는 필리핀이 가장 많으며(97,521,885명) 그 뒤를 파

키스탄(44,431,785명), 방글라데시(42,013,516명), 에티오피아(22,216,469명)가 따르고 있는데 

24개 중점협력국 중 주요 피해(빈도수, 사망자, 피해자수 모두 고려)는 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14년 동안 24개 중점협력국에 피해를 큰 피해를 주었던 기후관련 재해는 수문

학적 요소(홍수, 폭풍해일, 연안침수 등)로 이는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은 수문학적 재해 상황에 미리 대처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이 설계되

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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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Watch는 2006년부터 매년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총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

자수, 피해 금액과 GDP 대비 피해 금액의 비중, 이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표 11 참조>) 각 

국가별 기후위기지표(Climate Risk Index: CRI)를 발표하고 있는데 아래 <표 12>는 German 

Watch의 CRI 전체 결과 표에서 우리나라 24개 중점협력국의 CRI 순위 및 각각 지표의 세부내

용을 정리한 것이다. CRI는 다른 취약성 평가와 달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산이나 사람에게 실질

적인 피해를 준 재해의 결과로만 되어 있어 기후변화 재해로 인한 종합적인 지표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홍은경,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통해 24개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로 인

한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국가가 아시아 국가임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

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10>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14년 동안 24개 중점협력국의 기후변화 관련 피해가 아시아 지역에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이터 분석과 일치한다.

<표 11> 2016년 German Watch 지표구성 및 가중치

지표 가중치

사망자수 1/6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 1/3

손실액(구매력환율 기준) 1/6

GDP 당 손실 1/3

출처: Kreft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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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13>과 <표 14>는 우리나라 24개 중점협력국이 속한 4개의 지역(대륙)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기후변화로 인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향

지역(대륙)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아프리카

∙ 아프리카 대륙은 낮은 자체적응능력과 대륙 내 존재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요인으로 인해 모든 대륙 
중에서 기후변동과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대륙임. 현존하는 스트레스 요인에는 빈곤, 식량부족, 정
치적 분쟁, 그리고 생태계 기능저하가 포함 

∙ 2050년에는 350백만 에서 600백만명의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됨. 
2050년 도시인구는 현재의 3배로 증가하여 약 800백만명이 되어 도시빈곤심화와 기초생활수단에 
대한 접근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예상된 해수면의 상승에 따르면,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잠비크와 같은 다(多)인구이면서 낮은 
해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21세기 말경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 기후변동과 기후변화는 인체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영양실조, 말라리아와 이외 매개체 

감염질환)

아시아

∙ 아시아 지역의 빙하는 현재 역사에 기록된 속도를 뛰어넘으며 더욱 빠르게 녹고 있음. 특정 빙하의 
경우, 한 세기 전 모두 얼음으로 덮여 있던 것이 현재는 오직 20%만의 빙하만 남은 상태임. 녹고 

있는 빙하는 불안정한 경사지에 홍수 및 암석사태의 발생을 야기함
∙ 기후변화는 민물/담수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의 넓은 강 유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됨. 인구성장과 높은 수준의 생활을 바라는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되는 담수 양의 감소

는 2050년도에 약 10억명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침
∙ 일구밀집의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내 델타지역은 특히, 바다가 발생시키는 홍수 혹은 반대로 강이 

해안지역이 발생시키는 홍수로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가 작물수확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해당 지역, 작물의 종류, 해당지역 내 온도 및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예로 21세기 중반 기준, 기후변화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작물수확 
양을 약 20% 증가시키는 반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지역의 작물수확 양은 약 30%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와 동시에 야기되는 물의 순환의 변화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내 설사성 질

병의 발병을 높이고 각종 관련 질병의 전염 및 치사율을 증가시킬 것임

출처: WED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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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후변화로 인한 유럽과 중남미의 영향

지역(대륙)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유럽
(중앙)

∙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는 이미 유럽대륙 내에서 확인된 사안으로, 녹는 빙하, 해수면 상승, 

작물의 성장시간 증대(longer growing seasons), 작물 종의 범위 이동(species range shifts), 열파 
관련 건강 악화와 같은 파급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 기후변화는 미래에 유럽 내 거의 모든 국가의 사회, 인프라,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농업과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경제 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
∙ 중앙 및 동유럽의 강수량의 향후 감소는 미래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인다. 임지생산

력(forest productivity)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탄지역(peatland)의 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남미

∙ 금세기 중반 내에, 온도 상승과 토양 수분 감소로 인해 아마조니아 동쪽의 열대 산림이 사바나로 교
체될 것으로 예상됨

∙ 건조한 지역에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가뭄을 더욱 심화시키며 염류화 작용(염분의 양 증가)을 야기하

거나 농지의 사막화(토지 황폐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옥수수 및 커피를 비롯한 주요 작물 외 가
축의 생산성이 몇 개의 지역에서 감소되며 식량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온대지
역의 경우, 콩 수확의 증가가 예상됨 

∙ 해수면 상승은 홍수의 발생률을 인상시켜 많은 인구의 이주를 야기하고, 식수의 염류화로 인한 해안침식을 
가능하게 함. 위와 같은 위험 증가로 인해 어류자원과 오락 및 관광산업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

∙ 녹는 빙하와 강수량의 변화는 농업활동, 에너지 발전 그리고 인구가 소비 가능한 물의 양에 큰 위협

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와 토지사용의 변화는 여러 종의 동식물의 멸종 속도를 증가
∙ 따뜻해진 날씨, 춥지 않은 겨울, 강수량의 변화는 모기로 통해 전염되는 치군군야 바이러스와 같은 

매개체 감염 질병의 발생을 높임

출처: WEDO (2008)

전 세계에 걸친 4개의 대륙에 대한 기후변화의 피해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자연환경의 변화, 동식물, 식량, 주민

의 보건 및 건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도국의 취약계층 인구비율

아래 <표 15>은 24개 중점협력국의 전체 인구 중 기후변화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비율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아동, 노인, 그리고 원주민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으로 보았는데 

한 국가 내 전체여성의 인구, 4세미만의 아동(남․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남 ․ 여)를 그 해당계층

으로 보았다. 그 결과 <표 15>에서 보듯이 24개 중점협력국의 기후변화로부터 취약한 계층비율

은 56.8%-62.8% 사이로 나타났다. 계층비율은 각개 나라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나 지역별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아프리카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5>에서 보듯이 24개 중점협력국 중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는 7개 국가 중 가나를 제외한 6

개 국가 모두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더 크게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취약계층의 영향은 실제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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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서 백분율로 나타낸 기후변화 취약계층 인구비율은 원주민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

는 원주민 인구 자료가 나이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 인구를 포함했을 경

우 중복 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주민 인구 자료에 있어서는 자료 및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24개 국가에 대해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5>가 보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나라의 경우(예: 네팔, 라오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 

원주민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원주민까지 고려하였

을 경우 상기 표에서 나타난 56.8%-62.8%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5> 24개 중점협력국 취약인구 비율

국가 년도 전체인구
취약계층

비율*
지역

소득
유형**

원주민
인구

원주민
비율

네팔 2001 22,736,934 57.4% 아시아 LDC  8,500,000 37.4%

라오스 2005  5,621,982 56.8% 아시아 LDC 2,000,000 35.6%

몽골 2010 2,754,685 58.3% 아시아 LMIC

미얀마 2014 50,279,900 57.1% 아시아 LDC

방글라데시 2011 144,043,697 57.8% 아시아 LDC 3,000,000 2.1%

베트남 2009 85,846,997 59.2% 아시아 LMIC 13,000,000 15.1%

스리랑카 2001 16,929,689 58.3% 아시아 LMIC 4,510 0.0%

인도네시아 2010 237,641,326 58.3% 아시아 LMIC 70,000,000 29.5%

캄보디아 2008 13,395,682 57.5% 아시아 LDC 400,000 3.0%

파키스탄 2003 138,979,270 57.2% 아시아 LMIC

필리핀 2010 92,335,113 58.7% 아시아 LMIC 18,400,000 19.9%

가나 2010 24,658,823 60.3% 아프리카 LMIC

르완다 2002  8,128,553 58.7% 아프리카 LDC 35,000 0.4%

모잠비크 2007  20,252,223 62.8% 아프리카 LDC

세네갈 2013 12,873,601 61.6% 아프리카 LDC

에티오피아 2007 73,750,932 62.0% 아프리카 LDC 15,000,000 20.3%

우간다 2002  24,442,084 61.2% 아프리카 LDC  26,700 0.1%

탄자니아 2012  44,928,923 59.3% 아프리카 LDC

볼리비아 2012  10,059,856 57.0% 중남미 LMIC  2,800,000 27.8%

콜롬비아 2005  41,468,384 57.4% 중남미 UMIC 1,450,000 3.5%

파라과이 2002  5,163,198 58.9% 중남미 LMIC 112,848 2.2%

페루 2007  27,412,157 58.5% 중남미 UMIC  3,360,331 12.3%

아제르바이잔 2014 9,477,119 58.4% 중동 UMIC

우즈베키스탄 2014 30,757,669 57.8% 중동 LMIC

* 취약계층의 비율은 전체 여성의 인구, 4세미만의 아동(남․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남․여)를 그 해당계층으로 보고 이를 백
분율로 표시(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인구와 전체 여성의 인구가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한번만 포함함)

** 24개 중점협력국 소득유형별 분류는 DAC List of ODA Recipients를 참조하여 분류
https://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DAC%20List%20of%20ODA%20Recipients%202014%20final.pdf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per capita GNI $1046-$4125 in 2013)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per capita GNI $4126-$12745 in 2013)
인구자료 출처: http://data.un.org/Data.aspx?d=POP&f=tableCode%3A22 
원주민자료 출처: 홍은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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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가지고 있

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개도국은 1차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많은 인구가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희연,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예방 및 경고체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취약성과 기후변화로 인해 더 취약한 계층을 개도국 중심으로 고려

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24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24개 중점협력국 내 기후변화 취

약인구의 비율 정도를 알아보았다. 기후변화는 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장기적 변화 뿐

만 아니라 홍수, 태풍, 가뭄과 같은 극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명수정, 2011).

그런데 기후변화의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더 크게 민감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개도국 및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한 국가 내에서도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지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그 나라 안에서도 사

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 아동 그리고 원주민을 개

도국 내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보고 24개 중점협력국 내 기후변화의 인구정도를 살펴보았다. 

24개 중점협력국의 기후변화로부터 취약한 계층비율은 56.8%-62.8% 사이로 각각 나라별 백분

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지역구분에 있어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취약인

구 비율이 다른 지역의 국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4개 중점협력국 중 아프

리카 7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최빈개도국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피해는 선진국

보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더 크게 민감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국가 

전체의 인구 중 많은 인구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더 민감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후변화 피해는 개발도상국 전체 뿐 아니라 각 나라의 빈곤층,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변화 취

약계층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

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향후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이희연, 

2014) 이들의 기후변화를 통한 피해정도와 부담은 악화될 것이다. 특히 향후 미래 기후변화가 

악화될 경우, 개도국과 그 취약계층 빈곤의 악순환이 초래될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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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과 나라(지역)의 적응 능력 제고를 위

한 적절한 자원배분과 이들을 위한 적응 대책수립과 함께 이들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

진국들의 지원, 즉 개도국과 이들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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